
[AI의 정리] ㅡ 퓨어 담마에 기반한 붓다 담마 GPT 

‘숫따(경) 해석’ 섹션의 ‘아-나-빠-나사띠 숫따(MN 118)'의 포스트 2개 정리 
 

문의: 
퓨어 담마의 ‘숫따(경) 해석’ 섹션의 ‘아-나-빠-나사띠 숫따(MN 118)(2026.05.08 ~ 

2026.05.15)’에 있는 다음 포스트 2개를 체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요약/정리해 줘. 

 

<아-나-빠-나사띠 숫따(MN 118)> 

1.​ 아-나-빠-나 ㅡ 붓다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세간 견해를 버림 

2.​ 아-나-빠-나사띠 ㅡ 마음챙김(사띠)은 붓다 세계관에 기반한다 

 

그리고, 각 포스트는 다음 샘플과 같은 형식(3~4문단)과 분량 이상으로 요약/정리해 줘. 

 

<샘플> 

“10. 로까와 닙바-나(알로까) ㅡ 완전한 개관 

이 포스트는 로까와 닙바-나의 관계를 큰 틀에서 정리합니다. 로까는 31영역 전체를 

포함하는 경험 세계입니다. 까-마 로까, 루빠 로까, 아루빠 로까 모두 로까입니다. 그 안에는 

인간계, 데와계, 브라흐마계도 포함됩니다. 따라서 더 높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닙바-나는 

아닙니다. 

닙바-나는 로까 안의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라, 로까 사무다야가 끝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

알로까라고 표현됩니다. 알로까는 ‘세상 밖’이라는 뜻이지, 어딘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

장소라는 뜻이 아닙니다. 땅하-, 우빠-다-나, 바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은 

로까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. 

이 포스트는 수행 단계도 함께 설명합니다. 소따-빤나는 아빠-야로 가는 길을 끊고, 

사까다-가-미와 아나-가-미는 까-마 로까와의 결속을 점차 끊으며, 아라한은 루빠·아루빠 

로까에 대한 집착까지 완전히 끊습니다. 즉 닙바-나는 감각 즐거움을 더 좋은 것으로 

대체하는 것이 아니라, 모든 로까에 대한 집착이 끝나는 것입니다.” 

 

답변: 

1. 아-나-빠-나 ㅡ 붓다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세간 견해를 버림 

https://puredhamma.kr/anapana-adopting-buddhas-world
https://puredhamma.kr/anapanasati-mindfulness-based


이 포스트는 아-나-빠-나(ānāpāna)를 단순한 호흡 들숨·날숨이 아니라, ‘붓다 세계관을 

받아들이고(āna), 세간 세계관을 버리는(āpāna)’ 수행으로 설명합니다. 즉, 아-나-빠-나는 

호흡 집중 기술이 아니라 견해의 전환이며, 특히 소따-빤나 단계에 이르기 위한 핵심 

수행으로 제시됩니다. 붓다께서는 기존 세간 수행자들이 이미 행하던 호흡관을 새롭게 

재해석하여, ‘꾸살라를 받아들이고 아꾸살라를 버리는 수행’으로 설하셨다고 설명합니다. 

이 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, 수행의 핵심이 ‘세상에 대한 관점 변화’라는 것입니다. 

중생은 세간 세계관 속에서 감각적 즐거움과 존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. 

그러나 붓다 세계관에서는 31영역 전체가 아닛짜/둑카/아낫따의 성질을 가지며, 감각적 

즐거움(앗사-다)은 결국 괴로움과 속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. 따라서 수행은 단순히 

마음을 고요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, 세간적 가치관 자체를 버리고 붓다의 세계관을 

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. 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소따-빤나 아누가미 단계의 

‘앗사-삽빳또(assāsappatto)’ 또는 ‘산딧티꼬(sandiṭṭhiko)’ 상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. 

또한 이 포스트는, 왜 일반적 호흡명상이 닙바-나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강조합니다. 세간적 

호흡명상은 붓다 이전에도 존재했고, 무색계 자-나와 신통까지 얻을 수 있지만, 근본 사견과 

잠재 번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. 데와닷따의 사례처럼 선정과 신통을 얻고도 사견을 

제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거운 악업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. 따라서 참된 

아-나-빠-나사띠는 단순 집중이 아니라 사성제·삼특상·빠띳짜 사뭅빠-다에 기반한 출세간 

수행이어야 합니다. 

결국 이 포스트는 수행의 출발점이 ‘견해를 바꾸는 것’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. 세상의 

아닛짜/둑카/아낫따 특성을 이해하여 세간적 행복 추구의 위험함을 보는 것이 먼저이며, 

이것이 닷사네나 빠하땁빠(dassanena pahātabba)에 해당합니다. 이러한 출세간 정견이 

어느 정도 확립되어야 비로소 참된 의미의 아-나-빠-나사띠/사띠빳타-나 수행이 

가능해집니다. 즉, 수행은 먼저 ‘세상을 보는 눈’이 바뀌어야 하며, 그 이후에야 진정한 

위빠사나와 더 높은 막가 팔라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포스트입니다. 

2. 아-나-빠-나사띠 ㅡ 마음챙김(사띠)은 붓다 세계관에 기반한다 

이 포스트는 아-나-빠-나사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하면서, 참된 사띠(sati)는 

단순한 ‘현재 순간 알아차림’이 아니라 붓다 세계관에 기반한 삼마- 사띠(Sammā Sati)임을 

밝힙니다. 즉, 사띠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보다 ‘어떤 견해로 바라보느냐’가 핵심입니다. 붓다 

담마에서 말하는 사띠는 출세간 정견과 연결된 마음챙김이며, 세상의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

위험함을 지혜로 보는 데 기반합니다. 

이 포스트는 특히 위자-나-띠(vijānāti)와 빠자-나-띠(pajānāti)의 차이를 강조합니다. 보통 

사람은 감각 대상을 단순히 ‘알아차리는 수준(vijānāti)’에 머물지만, 수행자는 세상 것의 

헛됨과 위험함을 지혜로 꿰뚫어 보는 ‘빠자-나-띠(pajānāti)’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. 즉, 



같은 감각 대상이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, 윤회를 지속시키는 

원인으로 봅니다. 이 전환이 일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위빠사나 수행이 가능하며, 소따-빤나 

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

또한 이 포스트는 현대의 일반적 ‘마음챙김(mindfulness)’ 개념과 붓다 담마의 사띠를 명확히 

구분합니다. 단순히 걷는 것을 알거나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가 아닙니다. 사띠는 오직 

꾸살라 찟따에서만 일어나며, 무엇이 닙바-나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분별하는 

기능입니다. 따라서 올바른 견해 없이 하는 ‘있는 그대로 보기’ 수행은 참된 삼마- 사띠가 될 

수 없습니다. 사띠는 반드시 사성제와 팔정도에 기반해야 하며, “이것이 둑카다, 이것이 

둑카의 원인이다, 이것이 둑카의 소멸이다”라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

출발합니다. 

이 포스트의 마지막 부분은, 아-나-빠-나사띠와 사띠빳타-나가 사실상 동일한 출세간 수행 

체계임을 설명합니다. 아-나-빠-나사띠는 까-야누빳사나, 웨다나누빳사나, 찟따누빳사나, 

담마누빳사나를 모두 포함하며, 결국 사념처와 팔정도 전체를 포괄합니다. 부처님께서 

아-나-빠-나사띠 사마-디에 머무르셨다는 것도 단순 호흡 집중이 아니라, 까-마 산냐-에서 

벗어난 수카 위하라 상태에 머무르셨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. 따라서 참된 

아-나-빠-나사띠는 ‘숨을 관찰하는 수행’이 아니라, 붓다 세계관에 기반하여 감각 세계의 

위험함을 계속 통찰하고, 꾸살라를 받아들이고 아꾸살라를 버리는 삶 전체의 수행이라는 

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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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이 포스트의 마지막 부분은, 아-나-빠-나사띠와 사띠빳타-나가 사실상 동일한 출세간 수행 체계임을 설명합니다. 아-나-빠-나사띠는 까-야누빳사나, 웨다나누빳사나, 찟따누빳사나, 담마누빳사나를 모두 포함하며, 결국 사념처와 팔정도 전체를 포괄합니다. 부처님께서 아-나-빠-나사띠 사마-디에 머무르셨다는 것도 단순 호흡 집중이 아니라, 까-마 산냐-에서 벗어난 수카 위하라 상태에 머무르셨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. 따라서 참된 아-나-빠-나사띠는 ‘숨을 관찰하는 수행’이 아니라, 붓다 세계관에 기반하여 감각 세계의 위험함을 계속 통찰하고, 꾸살라를 받아들이고 아꾸살라를 버리는 삶 전체의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. 
	 

